
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eISSN 2288-8799
2021. Vol. 32. No. 3 pp. 235∼260. http://dx.doi.org/10.14816/sky.2021.32.3.235

- 235 -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군포시를 중심으로*

장여옥**․조미영***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에게 지원서비스 및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위기청소년의 경험을 근거로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포시

에서 청소년 보호서비스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현장전문가 6명을 선정하여 2020년 10

월 27일에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인터뷰 질문은 연구진간 논의를 거쳐 

도출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중심 

개념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 11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첫째, 

‘변화된 환경에서 발견된 청소년 위기의 심화’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지친 청소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과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부모-자녀 갈등이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은 내 방이 없는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기와 관련한 지원과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이다. 셋째, ‘경제적 위기 및 가정해체 극복에 필요한 자립 지원’에서는 위기 상황에 맞서 진로 준비하기

와 원가정과 분리를 통한 나를 찾기로 나타났다. 넷째,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
으로는 따로 또 같은 현장전문가와 교사에 대한 협력 지원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기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과 청소년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에

서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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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빠른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가치관 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사회적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문제나 위기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 먼저,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방과 후 홀로 방

치되기 쉬운 돌봄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

은 부모의 보호나 감독을 받지 못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기도 

한다. 가족해체 및 가족갈등은 청소년 비행이나 가출의 원인이며, 위기청소년의 

58.4%는 가정 안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가출 생애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66.3%는 가족갈등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또한 위기청소년은 우울감(24.3%), 자해 경험(30.5%)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

을 경험하였다(황여정 외, 2020).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청소년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개인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이유와 함께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강석영, 김동민, 하창순, 2009). Horowitz 

(1987)은 인간의 타고난 특성과 환경적 질이 상호작용한다는 발달모델을 주장하면서 개

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황순길 외, 2016: 

7에서 재인용). 즉,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취약계층이나 위기청소년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로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감, 일상의 지루함, 또래 및 교사와의 직접적인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낮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고, 보호자 없이 낮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이 높았다(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이처럼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은 단일하지 않고 복잡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

며(여성가족부, 2020; 황순길 외, 2016),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인기 이행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위기청소년의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

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관련법에 근거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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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청소년 보호․복지 정책 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및 사업으로는 청소

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지

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위기청소년 관련 선행연

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지만 현재는 연구가 중단 된 상태이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위기청소년 관련 연

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가출 경험 등이 높은 지역이므로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의 요구가 크다(전경

숙, 노자은, 송효준, 최수현, 2020). 또한 위기상황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

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보호․복지 서비스나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즉

각적․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 대상의 서비스와 지원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위기청소년

을 위한 지원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1983년 미국의 국가위원회 보고서에서 미국 교육정책의 실패

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천정웅, 2017). 1995년 OECD에서는 위기청소년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이라 하였다(Evans, 2005). 강석영 

외(2009)는 위기청소년을 결손가정, 경제적 문제, 학교폭력 피해, 유해환경 등과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위험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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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

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학자마다 위기청소년

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은 청소년으로 국가 및 사회차원의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운 

청소년을 의미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기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지

방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유관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정신건강문제, 학교폭력피

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보호․교육․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0). 즉, 1388 청소년 전화, 문자, 사이버

상담, 경찰서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 또는 일시구조 및 사례

판정회의를 거쳐서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안

전망 서비스 이용 청소년은 2019년 기준 168,377명이었고, 3,279,408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2020). 또한 학교밖 청소년이 사회적 기회에서 소

외되지 않도록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는 2020

년 기준 219개소가 운영되었고, 2019년 연계인원은 47,358명이었다(여성가족부, 2020). 

가출 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2020년 기준 133개소가 운

영되었고, 2019년 청소년쉼터 입소인원은 32,402명이었다(여성가족부, 2020). 마지막으

로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이처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 및 대응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 상이하여 다른 위기행동을 보인다. 위기청소년이 

처한 개인적, 가정적 및 환경적 상황에 따라 위기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강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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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9). 위험요인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가

능성이 높은 요인이다(Garmezy, 1990; Pollard, Hawkins & Arthur, 1999). 위험요인에

는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 공격성(강혜원, 김영희, 2011; 이혜순, 옥지원, 2012), 부모와

의 갈등, 학대 및 방임(이상현, 윤명성, 2007; 진혜민, 배성우, 2012),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낮은 학업성적, 또래의 비행(모경환, 이미리, 김명정, 2020; 지승희, 이은경, 이지

은, 최수미, 정찬석, 2001), 지역사회의 낮은 사회적 유대감, 범죄 환경(주영선, 정익중, 

2019) 등이 있다. 반면에 보호요인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적 환경 속

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감소시켜 청소년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

인이다(권재환, 이은희, 2006; Garmezy, 1985). 보호요인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

기통제력(황순길, 김동민, 김화연, 2015),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

(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한상철, 2016), 교사 및 또래의 지지(이준기 외, 2012; 

Arnett, 2000),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독 및 지지(강석영 외, 2009)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는 위기청소년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위기청소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인식, 

어려움, 직무나 소진 경험이 연구되어(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박경례, 

박재연, 2020), 이들의 근무 여건, 처우개선, 제도 및 정책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의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의 지원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기관

에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목격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역

자원이나 유관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의 다양한 경험은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자주 접하게 되는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현황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현장전문가로서 청소년 

일상의 현장에서 경험한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실제와 이를 근거로 한 소견은 어떠

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후에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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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청소년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군포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학교에서 상담 및 복지지원, 위기관리, 자립 등을 담당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포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사내용 및 방

법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이를 근거로 군포시로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관련 실무를 담

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장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추천인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선별하여 6명으로 연구 참여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석한 

참여자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성별 기관 경력

A1 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년 이상

A2 여 △△지역아동센터 10년 이상

A3 남 □□□중장기청소년쉼터 10년 이상

A4 여 ●●자립지원관 5년 이상

A5 여 ▲▲중학교 10년 이상

A6 남 ○○○꿈드림센터 5년 이상

2.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가정 및 학교 문제, 

사회 부적응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에게 지원서비스 및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전

문가들이 경험한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초점집단면담기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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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초점집단면담조사(FGI)는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토론 집단을 구성한 후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에 대하여 참여자들 간의 자유로

운 대화를 관찰 및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질적 조사연구 방법이다(고기숙, 이지숙, 

유동환, 윤용희, 2019). 이는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논의 주제와 관련한 참

여자들의 경험과 그 경험 속 상황 및 감정 등을 심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 수준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즉, 초점집단면담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전문가들의 풍

부한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윤숙희, 최

선남, 2015). 따라서 잘 드러나지 않는 위기청소년의 독특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

회에 근거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초점집단면

담의 구성원 수는 연구 주제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 6∼8명으로 구성

된다(신경림, 조명옥, 양진아, 2005).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담은 2020년 10월 27일에 수리산 상상마을 내 회의실에서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로 구성된 연구진 2인이 참석하여 120분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실시 전 본 연구에서 정의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Krueger와 Casey(2009)가 제시한 과정을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은 면담 과정에서 기록한 내용과 녹취록을 전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기

록한 내용을 검토하고 녹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으며 참여자들이 제시한 경험

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기록한 내용과 전사된 내용과의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정독하여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고 개념을 추출하였다. Creswell(1998)이 제시한 주제별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중심 주제를 찾았고, 중심 주제를 근거로 자료를 재검

토하면서 소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중심개념을 주출하였다. 추출된 개념들 간 연결

성과 차이를 검토하면서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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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점집단면담 질문

구분 질문

도입 질문 ∙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은?

주요 질문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의 위기는?

∙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은?

∙ 가족,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은?

∙ 위기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 실제로 위기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원 서비스는?

∙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은?  

정리 질문 ∙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3.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분석과정을 공동연구자와 교차로 

검증하였으며,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 및 이견 등을 질문하면서 참여자들이 균등하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경험 및 생각들을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

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 목적과 실시 방법, 개인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와 함께 연구의 자발적 참여 등을 명시

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을 녹취한 내용에는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기호화

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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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지원 및 상담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

으로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중심 개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 11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위기청소

년 대상 경험과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발견된 청소년 위기의 심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 ‘경제적 위기 및 가정해체 극복에 필요한 

자립 지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이 논의되었다.

표 3 

중심 주제와 하위 주제

의미단위 하위주제 주제

자해, 우울, 자살, 심리적 문제

마음이 아프고 지친 청소년

변화된 환경에서 

발견된 청소년 

위기의 심화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정, 정서적 기능 

약화, 가정폭력

목표설정의 어려움, 짧은 지속력, 

미래 준비의 어려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

코로나19, 가정의 경제적 위기, 

부모와의 갈등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부모-자녀 갈등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수업 참여, 인터넷 

연결 불안정, 교사에게 꾸중 내 방이 없는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 

학습공간이 없음, 집중하기 어려움

전화상담, 지속적인 관심, 심리적 지원, 

물질적 도움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검정고시, 자격증, 일자리 연계, 

실질적인 이익

위기상황에 맞서 

진로 준비하기
경제적 위기 및 

가정해체 극복에 

필요한 자립 

지원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음, 가족과 

연락하기 싫음, 가족과 분리 원함

원가정과 분리를 통한 

나를 찾기

역할, 함께하기, 지역 협력, 통로
따로 또 같은 

현장전문가와 교사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
지역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협력체계, 멘토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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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된 환경에서 발견된 청소년 위기의 심화

1) 마음이 아프고 지친 청소년

청소년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을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위기상황

은 먼저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들이다. 특히, 자해 및 자살 또는 우울감 등

과 같은 정신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품행과 

관련한 요인이 주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요인이 청소년의 위기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ﾠ중에서ﾠ위기문제를ﾠ좀ﾠ살펴보면ﾠ최근에ﾠ계속적으로ﾠ정신건강문제가ﾠ계속

ﾠ높아지는ﾠ부분이ﾠ있거든요.ﾠ한ﾠ십년 전까지만ﾠ해도ﾠ품행문제였는데ﾠ근ﾠ십년을ﾠ주기로ﾠ
해서ﾠ지금ﾠ계속ﾠ변화하는ﾠ양상은ﾠ정신건강ﾠ문제이고,ﾠ정신건강 중에서ﾠ자해나ﾠ우울이나

자살행동이라는ﾠ부분들이ﾠ이제ﾠ더ﾠ우리 기관의ﾠ업무 영역에서ﾠ많이ﾠ잡히는데...ﾠ이러한 

현상ﾠ이면에는ﾠ가정폭력이나ﾠ학대상황들ﾠ또는 어떤ﾠ트라우마ﾠ경험들이ﾠ있는 경우가 

많이ﾠ있어요.(A1) 

저도 청소년의 자해문제를 봤어요.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은 자살, 자해 

아니면 심리적이거나 정서적 문제가 있고, 정신과 상담 같은 것이 연계될 필요가 있

어요.(A3)

다음으로 위기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인 어려움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주의 깊은 관찰과 관심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성장과정

에서 받게 되는 정서적 결핍 및 학대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취약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

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초기개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고

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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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경제적 취약의 경우 공적 지원체계가 들어가 있는 곳은 그 문제들을 우리

가 알면서 어떻게든 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잠재워가고 있어요. 그러

나 지원 구조 속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 가정의 정서적 기능이 어려운 

부분 속에서 아이들의 사건들이 크게 터지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정서적인 돌봄 기

능이 그렇게 취약하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엔 다양한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A1)

가정 내 폭력이 이루어진다거나 가정적으로 좀 어렵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잘 못 

받는 친구들은 저학년 때부터 문제행동을 좀 보여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아동은 이제 1년에 35회기 정도 되는 상담을 계속 연계를 해서 2-3년 꾸준히 받게 

하고 그리고 거의 오랫동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 같아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보통 그러면 잘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또 힘든 친구들도 있더라고요.(A2)

2)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위기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속력이 부족하고 목표설정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진로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즉, 지속력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일보다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게 됨으로써 어떤 분야의 직업

인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지속력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안정되

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지속하는 것이 어렵고... 프

로그램도 참여한다고 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청소년들보다 좀 지속력

이 짧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

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도 없고, 계속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

되지 않은 채 이상만 품고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하지만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

던 거 같아요.(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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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나 약간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그냥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부터 하고 

뭔가 목표를 잡아도 그게 이어지지 않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빨리 

포기해버리고... 돈 벌 수 있는 배달로 가고. 저희가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

하고 검정고시나 대학입시 같이 미래를 준비하려는 생각보다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큰 거 같아서 지속력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A4)

3)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부모-자녀 갈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가정의 경제적 악화를 청소년의 위기로 제시하였다. 청

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

면서 가정 안에서 보호자의 보호 및 지도가 과거보다 더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의 실직이나 직업 변경 등의 어려움은 가정의 경제적 악화로 연결되었다. 경제

적인 이유로 보호자가 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은 결국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즉, 가정의 경제적 악화로 인한 위기는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을 심

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인지 유독 경제 상황에 변동이 커서 보호자의 가정 상황이 어

려워졌어요. 아이들은 계속 학기 초에 1학기 동안에는 거의 가정에서만 있었던 상황

인데, 부모님의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지방에 계시면서 아이들만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부모님과 좋지 않은 갈등 상황인데 계속 집에 머물러야 돼서 그

게 어떤 문제 상황을 일으키는 애들로 이루어져 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한다던지 이런 

일들이 올해 좀 유난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A5)

2.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

1) 내 방이 없는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원격으로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원격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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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위기청소년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으로 온라

인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선생님의 지적을 받고 있었다. 또한 

가정 형편 상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보였다. 보호자나 선생님의 관리 및 감독 없이 혼자서 학습에 참여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위기청소년은 집중력 저하 등 학습 태도적인 측면에

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이 온라인 학습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디지털 기기 대여 및 보급 등의 교육여건에 대한 지원

과 함께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 내 학습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더 선호하는 친구도 있지만 가정의 

배경이 안 되어서 가정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참여하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

라고요. 집에서 자기 방 안에서 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방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A6)

온라인 수업이 힘들다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컴퓨

터가 없어서 줌 수업 때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는 청소년들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해요.(A5)

2)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지원으로는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도움이라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

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기존의 자기개발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

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청소년들과 전화 통화를 올해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본인들의 어려운 부분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측불허의 한 해를 보내면

서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저희 학교 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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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예전에는 자기개발 프로그램과 같이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원해

요. 경제적 지원 같은거요.(A6)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 특히,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외식비 지원이나 도시락 지원 이런 것들이 있

었으면 좋겠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A1)

3. 경제적 위기 및 가정해체 극복에 필요한 자립 지원

1) 위기상황에 맞서 진로 준비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원이나 서

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에 맞서서 자립을 하기 위

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격증 취득이나 다양한 진로 및 취업 교육

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취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본인한테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아이들이 하려고 해요. 경

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검정고시 학습하는 부분

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이라던가,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등 이런 식의 실제적

인 도움. 내가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광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A6)

친구들에게 검정고시 준비나 취미나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활동에 참

여하는 청소년들은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A3)

2) 원가정과 분리를 통한 나를 찾기

연구 참여자들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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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

장과정 속에서 지속되거나 또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원가정과의 분리가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폭

력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끊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성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계속 (가족에게) 연락이 온다던지...그런 부분들은 아예 가족과 

분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야 애들이 가족과 떨어

져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A4)

4.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

1) 따로 또 같은 현장전문가와 교사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전문가는 교사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활

동, 복지 및 보호 영역에서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협력

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단위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조체

계 안에서 교사와 현장전문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정되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 

전문상담교사 선생님을 만나보면 학교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본인들은 굉장히 

원하지만 허락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

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 여력은 부족하고. 이런 건 교육청 단위에

서 미리 담당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통로를 만들어 줘야만 할 수 있는 부분

인데... 그게 인지는 하고 있으나 너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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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저희들(지역아동센터)이 함께 소통이 되

기 때문에 아이들을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편인데 그러지 못한 학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A2)

2)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기

군포시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와 같은 전문가협의체를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문가협의체를 통하여 서로 관

계성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기청소년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

에서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제시한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관계망은 위기청소년에게 적정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증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는 현장전문가의 전

문성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하면서 제일 좀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되게 잘 되

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라고 매달 모여서 최근 아이들의 이슈가 뭔지 

이런 것도 나누고 지역 간의 뭐 기관별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도 나눠서 바로바로 

협의가 넘나들 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A5)

인적 네트워크는 짱짱한 편인 것 같거든요. 교육복지사가 들어가 있든 전문상담복

지사가 들어가 있든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든 아니면 학교 상담자가 들

어가 있든 어쨌든 거기 안에서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다른데 비해서는 잘 돼 있는 편이에요.(A1)

청지넷도 마찬가지고 연합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있으면서 시․군 컨

설팅도 다니고,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초기세팅 할 때는 시․군 상황들을 이렇게 들

여다봤을 때, 협력체계가 굉장히 좀 촘촘하게 돼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

구요.(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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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에서도 꾸준하게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언급되었다. 지역사회

에 존재하는 공적서비스 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적극

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위기청소년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소규모로 진

행되는 민간단체의 청소년 지원 활동은 공공기관보다는 자유롭게 청소년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다 문 닫고, 기관 다 문 닫아 버리니까 아이들을 볼 수가 

없고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안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어려움

이 있겠지만 민에서는 계속 움직여 주셨거든요. 학습 멘토링, 멘토 발굴을 해서 계속 

아이들의 기초학습이라던가... ‘꽃이 되었다’라는 기관이나 ‘헝겊 원숭이’라는 기관이

나 단체들... 그런 곳에서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역

할을 해주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애들 다 놓쳤을 것 같아요.(A5)

공적 지원 체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일 수밖

에 없었는데, 오히려 민간단체들은 그럴 때 조금 지켜줘서 그게 이번에 정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헝

겊원숭이, 키다리 아저씨사업 등이 있어요.(A1)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을 담당하는 현

장전문가에게 슈퍼바이저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기청소년

을 대응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은 다양한 사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례 중에는 위

기가 매우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을 만나게 될 때, 현장전문가들은 동료

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적 부담과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이를 

적정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견이 제

시되었다. 또한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의 사례를 통하여 번아웃 증후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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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장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위기대응 시스템의 운영 여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주는 것 보다 좀 쉬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은 

좀 했는데... 전문가가 진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보호망을 잘 만

들어 줘야... 너무 어려운 애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한테 대화하면 좋겠는지를 동료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곤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나의 어떤 그런 사수, 슈퍼바

이저 이런 사람이 조금 더 연계되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A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대상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심리적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교육격차 등 사회

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및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속적으로 위기청소년에게서 정신건강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해 및 자살을 경험하고 우울을 느끼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위기를 더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위기를 덜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및 

미래를 위하여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쉽고 빠르게 경

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직업과 연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가 이직이

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제대로 돌봄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

는 현상들이 목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기청소년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

신건강의 문제(한상철, 2016)가 있으며,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나 낮은 가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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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 가정불화(유성경, 2000) 등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 개인적 정서 

및 심리적 요인들은 위기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요인(구본용, 유제민, 2003; 

유성경, 2000)이므로 이들의 긍정적 가치관 및 자아존중감 형성, 자기유능감 등을 발달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및 정서

적 지지, 높은 가족응집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으로는 온라인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기기 구축 및 가정 내 학습 환경의 개선이

었다. 온라인 수업 시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버퍼링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

이 발생하여 수업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가정에는 스마트폰 이

외에 온라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

고 주도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어서 학습능력이나 학업 흥미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및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들에게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한 관심과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등

이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이 증가하고, 스스

로 식사를 해결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성남시청소년재단, 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청

소년의 심리적 상담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학습을 위

한 디지털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

원이 시급하고, 예상치 못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부모나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성남시청소년재단, 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셋째,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가정의 경제적 위기와 가정해체 등의 위

기를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

이 언급되었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과 함께 검정고시 취

득, 자격증 관련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원가정 안에서의 성폭력

이나 신체적 학대 및 폭력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

년들은 원가정과 분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들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위기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부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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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갈등과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진혜민, 배성우, 201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

가정과 분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 상담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는 학교 교사

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전문가협의체 및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 위기청

소년에게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화된 청소년의 위기상

황에 따라 가중되는 현장전문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위기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가정을 살펴보면 경제적 취약과 정서적 취약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의 경우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지자체 단위나 정부

단위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의 지원시스템도 마련

되어 있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반면 정서적 취약가정은 그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계망

이 적은 부모일 경우 도움을 요청할 곳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잠재적으

로 존재하는 정서적 취약가정을 발굴하고 예상되는 정서적 취약가정에 대해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및 추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취약가정에 존재하고 

있고, 취약가정은 경제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어려움은 대

체적으로 부모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또는 정서적 열악함으

로 무기력한 경우에도 발생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립은 청소년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 가정 내 위기상황으

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므

로 위기청소년 대응에 있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초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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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서 발견된 위기청소년의 주요한 특징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내는 지속력이 부

족하고 목표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장기간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업보다는 쉽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호하게 한다. 따라서 진로직

업체험이나 인턴십을 활용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실

질적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은 기관과의 협업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일자리 현황이나 연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나 청소년을 필요로 

하는 직군 등을 조사․분석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

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미 군포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아이보듬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소년

을 마을에서 키워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협

력시스템을 통해서 군포시는 위기청소년 사례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군포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효과성뿐만 아니라 장기적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도 긍

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하

여 여러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조직에서 주도하는 지원협의체가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관련 자원들이 공동의 커먼즈(commons)를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한

다. 즉,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상호 주체가 되어 각자가 가

진 자원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지원협의체와 학교,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 

대응 방안에서 헝겊원숭이 운동본부, 키다리아저씨사업 등 다양한 민간단체의 활동 

내용이 제시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고자 시작한 ‘헝겊원숭이 운

동본부’ 등의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시

한 민간단체 활동은 공공시설 및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의 청소년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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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관련 업무 교사

가 청소년지원협의체와 연계될 수 있다면 위기청소년의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응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현장전문

가의 적정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의 학문적 전문성과 식

견을 갖춘 전문가의 슈퍼바이저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군포시에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출된 결과를 교차 검토하고 면담자들과 공유 및 검토를 거쳤지만 질적 분석

이 가지고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 및 편견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 위기청소년을 매일 만나고 상담하며 

위기청소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시한 연구 결과가 각 지역

의 실정에 맞는 위기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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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a support plan for youth 
at-risk as perceived by field experts during the 

COVID-19 crisis: Focused on Gunpo city

Chang, Yook*․Cho, M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upport plan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youth at-risk for field experts who provide support services and 
counseling to youth at-risk during the COVID-19. Six field experts who are 
conducting youth protection services and counseling in Gunpo city were selected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on October 27, 2020. The interview 
questions took the form of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derived through discussion 
among the researchers. As a result of extracting and analyzing the central 
concepts by searching for meaningful phrases or sentences, 4 components, 9 
sub-components, and 11 meaning units were derived. First, ‘the deepening of the 
youth at-risk found in the changed environment' showed the youth who were 
sick and tired, the youth who did not know what to do, and the parent-child 
conflict that got worse due to COVID-19. Second, ‘practical help needed in the 
COVID-19 situation’ was support related to online learning at home without my 
room, as well as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Third, ‘support for self-reliance 
necessary to overcome economic crisis and family disintegrations’ was found to be 
prepared for a career in the face of crisis and to find myself through separation 
from the original family. Fourth, ‘collaboration and support of experts to respond 
appropriately’ refers to cooperation and support for the field experts and teachers, 
and to gather together and cooperate to support youth.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were presented on support plans for vulnerable families, support for 
youth support councils, and way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private 
organiz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practical support plan 
that can help youth at-risk in the COVID-19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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